
사회가급변하고 산업이 급속도

로발전하면서새로운상

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

다. 정보가 넘쳐나지만 소비자에게 필

요한정보는오히려구하기가쉽지않습

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도리어 갈증을 느

낍니다.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의진위여부를판단할수있는혜안을가져

야합니다. 지금까지는기껏해야자기회사제품이‘제일’이라

고목소리만높이는상업광고나판매원의입에발린홍보성

정보가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의탈을쓴광고였다고해도틀

린말이아닐것입니다. 

‘필요한정보의부재시대’에창간된소비생활전문지월

간‘소비자시대’가이제세상에나온지11년6개월지났습니

다. 돌아보면소비자라는말조차생소하던시절에걸음마를시

작해지금은마음껏뛰어다닐나이가된것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소비자시대’는앞으로도소비생활

의바른길을안내하는나침반역할을더욱더성실히수행할

것입니다. 상품을구입할때에는길잡이역할을하고, 소비자

가입은피해에대해서는적절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바른

길을제시하겠습니다.

소비자를울리는각종악덕상술은시

대가변해도없어지지않습니다. 악덕

사업자는 오히려 변화에 발빠르게 적

응하는카멜레온처럼소비자를앞서가

화려한무늬로현혹합니다. 

세계가 커다란 하나의 장터로 바뀌어 소비

자의선택은더욱어려워졌습니다. 다이옥신에

오염된수입산돼지고기문제, 콜라를먹고배탈이났

다는지구반대편의소식이상품선택에혼란을줍니다.

사업자의악덕상술로부터피해를입지않는방법, 다국적

상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소비자시대’의임무라고생각합니다. 

‘소비자시대’는독자의견을제작에반영하는쌍방향잡

지로, 정보화시대에걸맞은입체적편집의보는잡지로7월호

부터새롭게태어납니다. 정보화·세계화시대에소비자의눈

높이에맞는소비생활전문지로거듭날것입니다.

금년 4월부터금융·보험·증권·의료·법률등의소비자

문제도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피해구제를하게돼보호원의

역할과 정보 제공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동안 제조

물·일반 서비스 부문에 비해 낙후돼있던 이들 전문 서비스

부문의소비자정보도한층강화될것입니다.䤧

권두언

세계화시대에걸맞은

소비생활의나침반역할할터···
■글/허승<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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